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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사인파슨스브링크호프와공동으로전

체설계를관리하였다.“한때합동사무소

에는국내외인력1 0 0명이모여방대한작

업을하였습니다. 최고의전문가들을통제

하고조정하는어려움도있었지만앞서수

주한업체의실패사례를복기하며겸손한

자세로협의하다보니충실한제안서를만

들수있었습니다.”

이번평택미군기지이전공사는디자인

빌드, 즉미국식턴키방식으로발주되었

다. 따라서, 국제적인시방기준에대한이

해와전문지식이필요하게되었다. 이런

면에서그는경쟁력을갖추고있었다. 그는

이미1 0년전싱가포르의대규모하수처리

터널과대만의가오슝MRT 민자사업의

설계에참여해본적이있기때문이다. 모

두수주에는실패했지만국제적인시방을익

히는소중한경험이었다. 

그는특히이번공사수주로국내턴키와

는다른디자인빌드방식을제대로습득할

수있는기회를갖는데커다란의미를부여

했다. 세계어디를가든미군기지이전공사

실적이면인정을받을수있는데다직원들

의자신감과한차원높은역량이축적되면

그동안해외시장진출이부진했던토목부문

이해외에서도선전할수있기때문이다. 무

엇보다그는평택미군기지이전공사를경

험하면서앞으로오키나와미군기지가괌으

로이전되면서생기는약1 5조원규모의군

기지이전공사에뛰어들수있게된것을가

장의미있는것으로꼽았다.

“국제적인시방기준건설공사는결국기술력이수주좌우”

이형원 S K건설토목영업담당상무
평택미군기지부지조성및기반시설공사단독수주

난해말S K건설은미국극동공병단

( F E D )이 발주한평택미군기지파

슬2구역용지조성공사를4 , 6 0 0억원에단

독으로수주하였다. 이공사는주한미군

기지이전사업의일환으로전국에산재해

있는미군기지를평택으로통합·이전시

키기위한부지조성및인프라구축사업

이다. 평택시팽성읍대추리, 도두리일원

에 2 3 2만m2 규모의부지를조성하고도

로, 상·하수도, 전기·정보통신등 기반

시설을구축하는것이다.

S K건설은이공사를놓고삼성건설, GS

건설, 대림산업, 한화건설등과각축을벌

인끝에수주에성공하였다. 이회사가이

번평택미군기지공사수주전에서웃을수

있었던가장큰원인은기술평가에서좋

은점수를받았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.

S K건설의수주영업라인을총괄한이는

이형원상무. 하지만그는지금까지FED 공

사에한번도참여해본적이없었다고한다.

그가주로해온분야는암반역학구조로, 터

널및지하비축기지설계를맡아왔다. 결국

그는전 건설업계의관심이집중되어있는

미군기지이전공사에처음으로뛰어들어

‘대박’을터뜨렸던것이다. 그는“이번미군

기지이전공사수주로최대규모의최첨단

준영구군사주둔시설공사의실적을쌓게

되는것도의미가있지만, 이번공사를수주

하면서회사가민자사업을제외한순수공

공부문에서연간1조원이넘는수주액을기

록했다는것이무엇보다기뻤다”고말했다.

이형원상무는인터뷰초기FED 공사의

문외한이라말했다. 하지만인터뷰가끝날

무렵그가왜이처럼대형공사를단독수주

할수있었는지가늠해볼수있었다. 하나는

철저한준비에기초한조정능력이었고, 다

른하나는엔지니어링과발주방식등에대

한해박한지식이었다. 

그는 재작년부터F E D가 공사를발주할

것으로예상하고각 분야의베스트멤버로

구성된팀빌딩에주력했다. 토취장문제로

가장난항이예상되는흙(성토) 관련설계는

국내엔지니어링업체인다산이앤지와애드

벡을끌어들여맡겼다. 전기·상하수도등

유틸리티분야와침입감지시설이핵심인

지휘통제정보시스템( C C C C I )의설계는각

각세계적업체인미국의S S F M사및 S A I C

사가담당하도록하였다. 그리고세계적설 이형우·기자·h w l e e @ c e r i k . r e . k 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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